
후지보 - “제성 후지보의료”를 편포 생산 거점으로서 가공 

후지보는 산둥성(山東省)의 상사집단(桑莎集團)과 합판으로 염색 가공 회사

인 제성 후지보의료(諸城富士紡衣料)를 설립하고 2004년 3월부터 가동을 시

작하였다. 

후지보는 일본 내에서 편포 판매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, 이를 벌충하고자 

해외에서의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한 중요 거점으로서 이 공장에 대한 관심

이 크다. 

제성 후지보의 생산 시설은 최신예의 “오픈 머서화기(open mercering m/c)”

를 도입하여 설치하는 등 여성복 분야나 스포츠 분야의 고급 편포를 중국에

서 가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위성을 보이고 있다. 당분간은 일본으로 수출

될 제품의 수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국 내 판매나 구미 시장을 위한 수

출도 추진할 것이며, 단계적으로 판매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다. 

상사 그룹은 다른 3개 회사와 합동으로 이 사업에 4억 위엔(元)을 투자하

고, 연간 거래 규모 10억 위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. 후지보는 2000년에 협력 

공장으로서 이 그룹을 이용하면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중ㆍ고급품의 제조

ㆍ판매를 기본 경영 방침으로 하는 이 그룹과 견해가 일치하였다. 후지보는 

이 그룹과 함께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여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

거점으로 키우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. 

후지보는 일본 내에서 생산된 편포로 여성복 시장을 개척하고, 신사 외의

의 OEM 생산을 주사업으로 하면서 편포 판매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, 일본 



내의 편포 판매가 감소되고 있던 차에 해외에서 생산된 편포의 판매를 부활

시킬 수 있는 중요 거점으로서 제성 후지보를 합판 방식으로 가동하게 되어 

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. 

그 동안 일본의 많은 면 방적 회사들은 남성용 외의 시장에 의존하며 편

포 사업을 경영해 왔는데, 신사 외의 시장에서 생산 거점이 급속히 해외로 

이전하게 되자, 몇몇 기업은 일본산 편포를 원하는 여성용 외의로 활로를 찾

으면서, OEM 방식으로 봉제에도 참여하여 편포 사업을 유지ㆍ확대하려 하였

다. 

이와 같은 활로를 초급속도로 확보한 후지보는, 편포 판매고(제품 납품 포

함) 중에서 여성 외의용 편포의 구성비가 40%를 차지하고 있었는데, 이만한 

수준에 오른 큰 면방은 후지보와 시키보뿐이었다. 또한 편포 판매고 중 제품 

납품분의 구성비도, 다이와보의 75% 다음으로 40%에 달하고 있었다. 

후지보의 편포 사업이 면 방적 기업 중 몇 개 기업의 하나로서 흑자를 보

인 배경에는 이와 같은 급속도의 사업 구조 개혁을 단행한 사실이 있다. 그

런데 최근에 와서 흑자를 받혀주던 사업의 하나였던 여성복 사업에서도 해

외 생산의 움직임이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. 중국에 편포의 염색 거점을 설치

하는 이번 시도는 이런 업계 동향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

수 있다. 후지보는 제성 후지보를 설립한 목표의 하나가, 그 동안 계속 축소

되어 온 일본 내 편포 시장을 되찾는 데 있다고 한다. ♣ 


